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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주의복원없는정권교체는또다른실패

김경수

지역 충청 영남 누적

득표수(표) 2790 4341 7131

득표율(%) 4.31 5.93 5.17

김동연

지역 충청 영남 누적

득표수(표) 4883 2388 7271

득표율(%) 7.54 3.26 5.27

이재명

지역 충청 영남 누적

득표수(표) 57057 66526 123583

득표율(%) 88.15 90.81 89.56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19

일과 20일열린충청권과영남권순회경선에

서90%에가까운득표율로압승을거두며사

실상 어대명(어차피대통령은이재명) 구도

가고착됐다.그러나전문가들은이러한독주

체제가당내민주주의와본선경쟁력에미칠

악영향을우려하고있다.

특히조기대선이윤석열정부의계엄선포

와탄핵이라는헌정위기에서시작된만큼,차

기정부는정치복원과민주주의회복이라는

시대적책무를완수해야할막중한책무를반

드시이행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.

이재명 후보는 충청권 경선에서 권리당원

6만 3460명중 88.16%, 전국대의원 1270명

투표에서 87.32%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.

이튿날치러진영남권경선역시득표율91%

압승을 거뒀다. 김동연김경수를 포함한 세

후보 중 유일하게 오차범위 밖 독주를 기록,

향후호남수도권경선에서도독주가지속될

가능성이커졌다.

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재명 대세

론이지나치게빠른시점에고착화된점에대

한우려도적지않다. 강한팬덤과높은인지

도가경선경쟁을무력화하고,비판과검증을

억제하는구도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.

지병근조선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 이번

조기대선은단순한정권교체가아니라계엄권

남용,사법왜곡등초헌정적국정운영에대한

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재명의 독주와

대안부재는결국유권자들의정치적선택지를

축소시키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. 진보당정

의당등제3진보정당들이전혀존재감을드러

내지못하고있다는점도문제라고지적했다.

이어 속칭 국가정상화를위해서는헌법

개정, 시민사회협치, 권력구조개편등다층

적 정치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차후 정권

이민주주의복원없이단순한정권교체만을

진행한다면 반쪽짜리수권정당으로서또다

른실패를반복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.

내부균열과팬덤정치,무당층확장성에대

한경고도있었다.

익명을 요청한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는

어대명은더이상가능성이아닌현실로굳

어졌다.다만너무이른시기에프레임이굳어

진점은향후국정운영에부담이될수있다며

내부리스크가남아있는상황에서무당층지

지세가여전히약한데다, 팬덤중심의정치문

화가중도층확장을가로막고있다고했다.

이어 최근 거론되는 반(이재)명 빅텐트

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. 상식 밖 언행

하나로언제든민심이돌아설수있다며 이

후보가안정적인집권기반을다지려면맹목

적팬덤과결별하고통합리더십등을국민앞

에검증받아야한다고덧붙였다.

일부정치권에서는이후보가독주에따른

갈등을방관하기보다는 통합의메시지를

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다.

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은 이제 어

대명은 현실의반영이라고생각해야한다.이

프레임이 문제라면 그것은 이재명 외 대안이

없는 현 정치 구조 자체의 문제라며 압도적

대세론은이재명의정치적성취이자유권자들

이선택한결과다. 이제는대한민국의정상화

와잃어버린민주법치주의회복을위해단일

대오로나아가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.

3선으로국회행정안전위원장인신정훈(나

주화순)의원도 12 3 비상계엄이후윤석열

전대통령탄핵까지험난한길을함께걸어온

국민들은그누구보다확실한정권교체를원

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시대와

국민이요청한것이다.민주당경선이나선거

과정에서의 갈등은 접어두고 시대와 국민이

원하는 대한민국의발전을목표로단합해야

한다고말했다. 오지현정성현기자

1차충청권도88.15%압도적1위

누적투표율64%…지난대선보다↑

정책비전포용력타후보협력중요

26일호남권경선…27일최종확정

李, 영남권경선90%대

제21대대통령후보선출을위한더불어민주당경선일정

이시작된가운데, 이재명후보가초반부터압도적지지를

얻으며사실상독주체제를굳히고있다.

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

(UECO)에서영남권(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) 대선경

선의권리당원전국대의원투표결과를발표했다.

투표 결과, 이 후보가 유효투표 7만3255표 가운데 6만

6526표를얻으며 90.81%의득표율로, 4341표(5.93%)를

득표한김경수후보와2388표(3.26%)를확보한김동연후

보를큰차이로따돌리고압승했다.

이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6만4737표

(91.10%)를얻었으며,김경수후보는4020표(5.66%),김

동연후보는2308표(3.25%)에머물렀다.전국대의원투표

에서도이후보는 1789표(81.69%)로압도적인우위를보

였으며,김경수후보는321표(14.66%), 김동연후보가80

표(3.65%)에그쳤다.

이후보는전날충청권경선에서도88.15%(5만7057표)

의득표율을기록한데이어이틀연속압도적1위를기록하

며당내공고한 대세론을확인했다.이틀간누적득표율은

이후보 89.56%, 김동연후보 5.27%, 김경수후보 5.17%

로집계됐다.

경선투표율은영남권70.88%,충청권57.87%로,누적투

표율은64.11%로나타났다.이는4년전치러졌던같은지역

대선 경선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로 당내 일각에서는 어대

명 구도로인해이번경선이 하나마나한경선이될것이라

는우려를어느정도불식시켰다는의견도나온다.

이재명대세론 비판검증무력화

국가정상화 위한정치개혁시급

李,통합리더십국민검증받아야

헌법개정권력구조개편병행을

20일오후울산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A홀에서더불어민주당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영남권합동연

설회가열리고있다. 뉴시스


